
이헌정U 

EXHIBITION
2018 / 04 / 02

한지희

도예의 공간 확장
이헌정U 3. 24~5. 4 소피스갤러리

이헌정 개인전 <세 개의 방>이 소피스갤러리에서 열렸다. 도자 
아트퍼니처 회화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대규모 도자 설치작업을 포함한 신작 2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도예, 조각, 건축 세 장르를 자유로이 넘나들며 
오랫동안 천착해온 공간에 대한 사유를 갤러리 1, 2관과 디렉터 
사무실 3개의 방에 풀어낸다. 작가는 갤러리의 ‘공간’을 어떻게 
연출했을까? 이 안에서 도예와 조각, 건축은 서로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는가? 작가를 만나 전시 주제와 작업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 /

<세 개의 방>전 전경 2018 소피스갤러리

Art 전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Lee 이 전시는 도예를 바탕으로 그동안 탐구해왔던 조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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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대한 생각을 작품으로 구현한 자리로, 30여 년의 예술 
여정을 종합해 보여준다. 3개의 공간으로 나뉜 갤러리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시선의 전복’ ‘사무와 전시의 공존’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각 방을 연출했다.

Art 신작이 20점, 작품의 규모도 매우 크다. 전시의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
Lee 나는 작업을 직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빠르다. 
이번 전시는 6개월 정도 걸렸다. 실제 작업 시간보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 나는 노동에서 삶을 즐겁게 하는 
가치들이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에 작업 자체를 즐긴다. 자꾸 
몸을 움직이며 영감을 얻지,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더라.(웃음)

<풍경이 있는 박스> 세라믹 35×55×35cm 2018

Art 캔버스 회화와 도자 피규어가 마주보는 등 작업의 배치가 
흥미롭다.
Lee 첫 번째 방은 갤러리라는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되, 
이에 대한 통념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연출했다. 도자 피규어는 
보통 감상의 대상이다. 나는 피규어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배치해 감상 대상과 주체의 역할을 바꿔보려 했다. 화면에 묘사된 
대상과 그림을 보는 피규어를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한 것도 같은 
이치다. 이 관계의 전복을 알아챈 관객은 자신이 감상의 주체인지 
대상인지를 고찰한다. 만약 도자기에 그렸다면 그림과 피규어의 
물성이 비슷했을 테니 전복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도자기와 이질적 매체인 캔버스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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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정 작가

Art 전시 제목, 출품작 전반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각됐다. 특히 세 번째 방의 핵심은 ‘공간’ 그 자체인 듯하다.
Lee 세 번째 방의 주제는 ‘상자’다. 외부만큼이나 내부가 
중요시되는 상자를 통해 ‘내부 공간’을 조명하고 싶었다. 도예를 
할 때부터 나는 ‘비어있음’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도자기 
안에는 항상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이 채워져 있으면 가마에서 터지거나 갈라지기 때문이다. 
출품작 중 구멍 뚫린 의자나 안에 풍경을 꾸민 상자 모두 내부의 
공간을 강조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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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Chair> 세라믹 230×65×227cm(부분) 2016

Art 전시 대표작 <공예가의 방 혹은 건축가의 그릇>은 어떻게 
구상하게 됐나?
Lee 이 작품은 사무와 전시의 공존을 꾀한 두 번째 방, 
디렉터 사무실의 <Wall Chair>를 발전시킨 작업이다. 도자 
벽면을 의자 형태로 돌출하는 방식을 더 확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완성한 작품이 도자기로 만든 방인 <공예가의 
방 혹은 건축가의 그릇>이다. 그동안 내가 공부해온 공예적 
기술, 조형적 특성, 건축적 공간 개념을 집약했다. 작품 제목은 
‘공간’에 대한 내 나름의 정의다. 물리적인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보면, 도예가가 만든 사발 내부의 공간이나 건축가가 설계한 
거대한 공간은 사람의 행태를 담는 공간이란 점에서 마찬가지다. 
나에게 공간이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다. 무엇을 담을지는 매번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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